
최연소 유기농 명인이 키우는 ‘보성 녹차골 유기농 배’

- 조효익 유기농 명인,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14년간 유기농업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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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면 전남 나주를 떠올리지만, 전남 보성에도 서러워할 만한 쟁쟁한 배농가

들이 있다. 그 중 한 농가가 보성 녹차골 배 조효익 대표다. 

조 대표는 76년생, 우리 나이로 46세의 젊은 영농인이자 최연소 유기농 명인이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배 과수원에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9년 과수분야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됐다.

 젊지만, 결코 짧지 않는 배농사 경력 속에서 조 대표만의 친환경농업이 이뤄졌

는데, 그는 이 농법을 ‘자연 그대로 농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자연 그대로 농법’은 자연 풀과 친환경 석회유황을 적극 활용하는 

농업이다. 살충제로는 때죽, 마삭줄, 제충국, 장록 추출액 등 4종을 활용하고, 

살균제로는 친환경 석회유황, 보르도액을 사용하며, 천연영양제로는 죽순, 아카시아 

추출액을 사용하고 있다.

과수는 병해충에 약해 한 번 피해를 입으면 수확을 못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길어 

유기농 재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산속에 따로 떨어진 배 과수원에서 병해충 발생이 낮은 것에 착안해 풀 관리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유기농 퇴비와 낙엽, 전정가지 등을 함께 작업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천적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적당한 높이의 풀관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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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 해충 방제 트랩과 교미교란제를 설치하고, 유기농업자재로 고시된 충제와 

은행추출물 등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천연 약제를 사용한다.

 조 대표의 녹차골 배는 일년에 4번 이상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터, 인증업체 등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검사체계를 가지고 있다.

 “친환경 배의 생명은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우리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배는 

마지막까지 모두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강력하게 인증 검사를 실시하여 

매년 전남 유통망을 뛰어 넘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조효익 명인은 “친환경농업은 많은 농가가 함께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친

환경농업에 대한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힘들어도 소득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

고 말한다. 

  현재 농업회사법인 ㈜녹차골 대표인 그는 자신이 현장에서 익힌 유기농법에 

대한 노하우와 재배기술을 지역 농업인과 공유하고, 농가들이 수확한 배를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등 지역 농가소득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